
화학, 한국-EU FTA로 수출 확대
코트라, EU 수요 부진에도 … 수출경쟁력 향상으로 긍정적 평가

한국-유럽연합(EU)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수출시장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KOTRA)는 <한국 EU FTA 2주년 성공사례 보고서>에서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요 부진에도 불

구하고 FTA가 수출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카오디오를 생산하는 D사는 10-14%의 고관세가 철폐되면서 2012년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3대 시장에

대한 수출이 전년대비 30% 증가했으며, 유럽산 화학원료를 수입해 재가공한 후 유럽으로 다시 수출하는 M사

는 원료 수입 및 화학제품 수출에 대한 관세가 모두 사라져 일거양득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트라는 중국산 저가제품에 밀려 유럽 시장에서 퇴출위기에 몰린 섬유 분야도 4-8%의 관세가 철폐됨

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개선돼 부활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국기업에 난공불락의 성으로 비유되던 유럽 공공조달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점도 FTA 혜택 가운데

하나로 지적됐다.

KT와 대우인터내셔널이 FTA로 낙찰 실적조건이 사라진 점을 최대한 활용해 2013년 1월 폴란드에서 2130

만달러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코트라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산에 비해 여전히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소량의 주문물량에는

아예 관심을 갖지 않거나 사후관리에 소홀한 점 등을 주요과제로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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